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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등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 아산시와 구미시를 사례로 -

지상현 

A Study on Type and Characteristic of the Conflicts 
Caused by the Reform of an Administrative district 

- Case-study of Asan City and Kumi City -

Chi , Sang-hyun 

요약 : 본 연구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어나는 갈둥의 유형과 특성을 아산시와 구미시를 사례로 분석한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어나는 갈둥은 지역별로 일반적인 특성과 지역별로 고유한 특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사 

례지역에서 시의 명칭， 시청의 입지， 지역엘리트의 세력다툼， 행정구역 재조정 요구 둥을 둘러싼 갈둥이 발생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갈둥을 정책의 부산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갈둥자체를 공간적 시각에서 연구하였다. 이러한 

갈둥을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공간정책과의 연관성으로 분류하면 행정구역 개편 실행과정의 갈둥과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갈둥으로 나뉘며， 공간적 특성으로 분류하면 입지적 갈둥과 영역적 갈둥으로 나번다. 이러한 갈둥은 경제 

적， 심리적인 일반적 원인과 지역의 고유한 상황이 맞물려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갈둥의 발생과 해결은 지역의 정 

치과정이며 이를 통해서 지역은 새롭게 재구성된다. 

주요어 : 행정구역 개편 갈둥 행정구역 개편 실행과정의 갈둥，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갈둥， 입지적 갈둥， 영역적 

갈둥， 지역적 자원， 지역적 자존심， 지역정치과정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ype and characteristic of the ∞nf1ict caused by the reform of an 

adrninistrative district. Conf1ict caused by the reform of an administrative district has both of faces general 

characteristic and locational s야rific characteristic. There were so many ∞nf1icts regarding city name, re1ocation of city 

hall, struggle of local elites, demand on re-adjustment of administrative district. This study appræched ∞nf1icts not as 

byproduct of policy but as conf1ict itself in the spatial pers야，-::tive. Conf1ict can be divided into the ∞nf1ict during the 

reform of an admini앉ra디ve district and the conf1ict after the reform of an administrative district from the view of 

spa벼1 policy, locational conf1ict and territorial conf1ict from the view of spatial characteris디cs. These ∞nf1icts rise in 

the consolidation of both economic-psychic reason as genera1 factor and 11α:ational-specific factor. The process of 

outbreak and solution of ∞nf1icts is political process in local area, in this process the 1∞al area is recon앞ructed. 

Keywo띠 The reform of an administrative district, Conf1ict, The ∞nf1ict during the reform of an administrative 

district, The conf1ict 따ter the reform of an adrninistrative district, Locational ∞nf1ict， Territoria1 αnf1ict， Local 

resour∞s， Arl없1 pride, 1때1 poli뼈1 process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95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동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I 들어가며 둘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어나는 갈둥을 지역의 

정치과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구역 개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편이 갈동을 촉발시키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지역 

고유의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다. 셋째， 행정구역 

행정구역은 행정적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개편으로 인한 갈둥을 유형화하여 일반화하는 것 

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공간적인 측면을 가지 이다. 이로써 단순한 현상의 기술에서 나아가 일 

고 있다. 구역 (boundary) 의 설정과 그 기준의 마 반적인 기술을 시도하여， 향후 혹은 다른 지역에 

련은 전통적으로 지리학의 고유한 영역이며， 구역 서 일어날 수 있는 갈둥을 예측할 수 있는 개념적 

의 설정은 정치 · 행정， 경제， 지역개발 둥과 밀접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의 시와 군은 도농분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 

다. 즉 군에서 읍과 시를 분리하는 형태였다. 그러 

나 도시화의 진전과 농촌의 인구유출로 인해서 군 

R 행정구역의 성격과 행정구역 개편 

부의 재정력이 취약해지고 시·군을 동일한 공간 1. 행정구역의의미와성격 

단위로 묶어 관리하자는 규모의 경제에 대한 펼요 

성이 대두되자， 도농통합을 기조로 하는 행정구역 구역(區域)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달 

개편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또한 교통 · 통신의 발 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 

달 둥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 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를 말하며， 법 

일치도 행정구역 개편의 원인이 되었다. 1994년 초 

부터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은 도농통합에 기초 

를 두고 있으며. 1999년 12월 현재 전국의 도농복 

합형태의 시는 47개이다. 

사실 그동안 추진되었던 도농통합은 행정적인 

시군통합에 불과하다(임창호. 1995: 18). 따라서 

행정구역개편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 중 5년이 

지난 현재 기대했던 결과는 아직 미진하다. 그러 

나 통합의 장점이 더디게 나타남에 반해 통합의 

과정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갈둥은 진정한 

통합을 더디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갈둥은 단순한 주민 이기주 

의나， 집단주의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행정구역의 본질적 성격을 기반으로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공간정책인 행 

정구역 개편과， 이로인한 갈동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간정책이 실제의 지역에 

투영될 때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 

화가 갈둥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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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 

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김안제. 1979: 

559).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방행정구역은 지 

방에 있어서 집행되는 일체의 광의의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능 

률적으로 국가목표를 추구하고 자치기능을 구현시 

켜 나가면서 국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정된 행정상의 지역적 구역이 된다(김종표， 

1991: 365). 이와 같은 기본 개념으로부터 출발하 

여 행정학적 입장에서 행정구역은 국가의 행정수 

행을 국가의 최말단까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었 

도록 하는 제도가 된다. 반면 지리학에서는 행정 

구역이 가지고 있는 영토적( territori려) 속성을 함 

께 고려한다. 행정구역의 설정과 그 경계의 지속 

으로 인한 주민의 결속과 공동체의식 둥이 중시되 

는것이다. 

2.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도농통합의 펼요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긍정 



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동일 

생활권의 분리에 따른 행정능률 저하와 이에 따른 

주민불편의 완화 둘째，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 

셋째， 잔여지역 (rump county) 의 행 · 재정 능력의 

약화 둥이었다. 즉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행 

정의 효율성， 농촌지역의 지역개발 동의 이유가 

도농통합적 행정구역 개편의 목적이었다. 

반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반대논리로는 첫째， 

행정적인 입장에서 도시와 농촌지역은 분리된 자 

치구역 단위로 관리되었을 때 최적의 행정효율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정치적인 문제로 군 

지역의 대표성이 약해지면서 도시 중심의 개발정 

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셋째， 재정적인 

문제로 재정적으로 우위에 있는 시가 열위에 있는 

군을 지원할 수 있지 못하다는 점 넷째， 농촌의 

지역발전을 위한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점퉁이 있 

었다. 

3. 갈등에 대한 기존 연구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둥 역시，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갈둥 

이론을 살펴볼 펼요가 었다. 사회는 여러 개인과 

집단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 

루어 통합하거나 갈둥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과 

사회집단의 조화와 갈둥은 사회과학의 전통적 주 

제가 되었다. 또한 갈둥에 초점을 맞추어 갈둥의 

원인과 분류， 그 기능과 특성에 대해 논하는 이론 

이 갈둥이론이다. 갈둥은 각 학문마다 정의가 다 

른데，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점은 갈둥은 갈둥주체 

와 그들간의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며，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갈둥의 

분류에서도 학문 분야별， 학자별로 상이한 분류기 

地理學論養 第35號 (2000. 2), 95-114. 

일으키는 힘탈 사이의 갈등에 국한되는 경향을 가 

지며， 갈둥의 주체， 갈둥 사안의 특성， 갈동의 진행 

단계 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지리학에서의 갈등연구 

지리학의 영역에 갈둥이 도입된 것은 오래된 일 

이 아니다. 70년대 초반에 비로소 갈둥이 지리학 

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후 입지갈둥 

Oocational conf1ict) , 외 부성 (extemality) , 제 도의 효 

과 (insti tu tional effects) 둥은 ‘지 리 적 상상력 

(geographical imagination) ’ 의 일 부분 이 되 었 다 

(Harvey 1973: 24). 갈둥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입 

지분석(1없tion려 뼈ysis)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론 

으로 이용되었다. 즉 시장기제의 불완전성과， 지역 

내의 복잡한 힘의 대립을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 

이기 위한 연구방법 중 하나였다. 이러한 갈둥의 

요인으로 외부효과， 지대， 제도， 이익집단 둥이 중 

요한 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이 지배 

적이다. 

이러한 외부효과를 지역적인 이익으로 재구성하 

려고 하거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갈둥을 이 

용하는 경우 이는 때로는 근린조직 (neighborh때 

orgar따a디on) 을 통해서 이 루어 지 고， 이 는 Cox에 의 

해서 r근린활동(Ne핑hbourh때 ac디띠sm)J과 r세 력 

권정치 (po뻐CS of turf)J로 개념화 되었다. 공공 안 

전을 위한 공동체 조직 성장과 개발을 둘러싼 갈 

둥， 새로운 도로건설에 반대하는 움직임， 토지이용 

계획의 변화와 공공서비스의 입지를 둘러싼 시민 

들의 항의둥 늘어나는 사회적 갈둥이 이로써 설명 

된다. 

2) 지방정치에 관한 이론 

준을 내세우고 있다. 이 중 지리학이나 지역개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어나는 갈둥은 그 자체로 

에서의 갈동은 공간의 물리적 변화나 그 변화를 지역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1) 박인권(1999)는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를 둘러싼 갈둥을 잠재적 갈둥(latent conflict) 현재적 갈둥(manifest conflict) 의 

개념틀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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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정 

이다. 전통적인 견해의 학자들은 갈퉁이 부정적이 

며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바라보 

았다. 반면 갈등기능론적 시각을 견지하는 학자들 

은 갈둥은 어느 사회에나 편재해 있는 당연한 현 

상이며， 사회변동을 일으키며， 사회의 정체를 막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Coser,l956). 따라서 행 

정구역 개편으로 일어나는 갈둥도 그 기능에 대해 

넘어서는 행정구역이 갖는 지역적 속성을 기반으 

로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서구 지리학계에서 이루어진 갈둥에 관한 

연구는 지나치게 계급， 인종적 변수에 의거하여 

경제 결정론적인 해석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의 행정구역 개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또한 갈동론은 논의 자체가 정교하지 못 

하며， 그 적용에 있어서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r갈둥」을 절 갈둥론 자체만으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등 

대악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현상과 을 일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행정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지역사회의 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둥의 동태적인 측면을 고려 

갈둥은 지방정치론 혹은 정치과정론으로 접근하는 하려면 갈둥에 관한 논의와 지방정치에 관한 논의 

것이 필요하다2) 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치에 대한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누 셋째， 기존의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갈둥에 

어 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정치학에서는 정 관한 문헌은 주로 정부간 권한의 이양(移讓)둥 행 

치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주로 정치체제론과 국 정적인 과정의 갈둥에 국한되고 있다. 또한 실제 

가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학과 지리학 정치학 

의 일부 분야에서는 지방권력구조의 연구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앞선 논의들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구역에 관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갈둥을 행정구역 개편과정의 

미미한 부산물로 바라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과정의 갈등을 일반적인 논 

의의 틀에 도입할 것이 요구된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리학과 행정학의 문헌 4. 행정구역 개편의 현황 
들은 대부분 행정구역의 효율성， 즉 지방행정 서 

비스의 최적공급 규모， 행정계충 최적화， 지방의 1994년 한국의 행정구역 개편은 3단계로 나누어 

행 · 재정능력 제고， 광역서비스의 수행 동에 초점 추진되었다. 1단계( ‘94 3-8)는 시군통합으로서 8 

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그 자체가 이 개도에서 총 49개시 .43개군 중 33개시와 32개군 

미 지역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지역이 가지는 이 통합에 찬성함으로써 1995년 1월 1일에 33개의 

고유한 속성을 배제하고는 갈등을 설명하기 어렵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출범하게 되었다.2단계( 영4. 

다. 행정적 효율성(홍준현， 1997; 한국지방행정연 8-12)는 광역시의 설치와， 과대 자치구의 분구， 

구원， 1996)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정책 추진과정의 자치단체간 경계조정 및 추가 시군통합을 추진하 

분석(박종관， 1999) ,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지역 였고， 3단계( ‘95. 3-5)는 추가적인 시군통합과 시 

개발방향과 도시계획의 변화(주준원， 1995; 조봉 군 및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환， 1994; 배나미， 1994; 송인성， 1995, 김석홍 1999년 10월 현재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총 47개가 

1995) , 재정운영(팍채기， 1995; 박희정， 1994)등을 되었다3) 

2) 지방에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경로로는 선거나 국민투표둥이 있으며， 청원， 시위둥의 방법도 있다. 지방 

의회의 경우 조례의 의결， 감사 · 조사， 청워수리둥의 일상적인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에 비해 지역의 통합 
과， 지역명칭의 변경， 시청사둥의 입지변화를 수반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의 정치과정에서 매우 큰 사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을 지방의 중요한 정치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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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은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시로 승격되었다. 아산군은 1986년에 온양시가 분 

행정구역 자체의 변화로 말미암은 구역의 변화와 리해나가면서 l읍 10면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1989 

시명칭의 변화， 시청의 입지 변화와 함께 행정구 년에는 온양시에 위치해었던 군청사를 염치면 송 

역이 담고 있던 많은 사회 · 경제적 조건들이 변화 곡리로 이전하였으며. 1990년에는 염치면이 염치읍 

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으로 승격되었다. 

지역특수적(I없디on려 specific) 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각 시의 상황에 따라서 갈둥의 요인이 되기 

도 한다. 이 중 어떤 변화는 피부로 직접 와닿기도 

하지만， 또 어떤 변화는 지역주민들이 잘 느낄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신문 검색을 통해 나타난 갈등은 지역개발 

및 농촌지역 상권위축 우려， 유관기관 및 시설 통 

합， 시/군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중교통 요금체계 

및 운행구역 설정， 혐오시설의 이전 및 사용권， 시 

청입지， 통합시 명칭 및 시설의 명칭， 행정구역과 

관할권 일치， 선거구와 시의원 둥 정치적 갈둥， 지 

역축제를 둘러싼 갈둥 둥이다. 

m.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갈등 사례 - 아산시와 
구미시 

1 사례지역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 및 현황 

‘-‘-“-' 
‘ ”’ 

그림 1. 사례지역도-아산시 

구미시는 1962년 구미면이 읍으로 승격된 뒤 

본 연구의 사례지역은 충청남도 아산시와 경상 1978년 구미읍이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인위적으로 

북도 구미시이다. 아산시는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 분리된 지역이다. 이로써 군 지역은 지역의 구심 

합된 지역으로 온양시는 온천관광업으로 특화된 점을 상실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둥 침체일로에 있 

지방 소도시였으며， 아산군은 서해안 시대를 맞아 었다. 또한 구미와 선산은 시내버스로 20분의 거리 

대규모 공단이 입주하는 둥 지역개발이 활발히 이 밖에 되지 않고， 상당수의 공단 근로자가 군지역 

루어지는 농촌배후지역이었다. 구미시는 내륙의 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선산군청은 

전자산업도시로 특화된 곳이며， 그 배후지인 선산 선산읍에 위치해 있었고， 많은 공공기관둥이 선산 

군은 낙후한 농촌지역으로 남아있었다. 읍과 구미시에 분리되어 소재해 있었으므로 많은 

통합 당시 온양시는 6개 동 아산군은 1개읍 10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구미시의 좁은 시 

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아산시 행정구역의 역으로 인한 개발의 제약때문에 선산군의 넓은 면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온양시는 1941년 온양면이 적이 필요한 상태였다. 

읍으로 승격되고. 1986년에는 6개 동으로 이루어진 

4)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되었던 울산시는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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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례지역도-구미시 

2 시 명칭을둘러싼갈등 

아산시과 구미시의 두 사례지역에서 가장 큰 갈 

등은 시 명칭을 둘러싼 갈둥이었다. 여타의 갈등 

들은 주로 이익이나 피해가 미치는 좁은 지역에서 

일어났음에 비해， 시 명칭을 둘러싼 갈동은 기존 

시민과 군민의 갈둥으로 표출되었다. 

온양시와 아산군의 명칭에 관한 갈둥은 아산군 

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산 

군이 향후 발전의 잠재 력 이 온양보다 크다는 사실 

을 인정하기 때문이었다커 온양은 단지 온천을 그 

개발자원으로 하는 반면 아산은 현대자동차， 삼성 

지 않았다. 따라서 아산의 목소리가 훨씬 높았는 

데， 아산군 의회가 발표한 통합시 명칭에 관한 의 

견서를 보면 ‘아산군과 온양시 주장의 논리성’ 이 

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산군은 역사적인 정통성과 지역의 발전잠재력 및 양 

지역의 주축， 그리고 온양시가 아산군에서 분리되었으므로 

통합 시에도 같은 뿌리인 마산시로 해야한다는 지극히 당 

연하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논리인데 비하여， 온양시는 단 

순히 온양온천의 전국적인 지명도률 이유로 통합시의 명칭 

을 온양시로 주장하나， 온양온천은 온천수등 지역발전을 위 

한 물적자원이 한계에 이르렀고 .... (하략) 

반면 온양시는 시의회에서 온양시 아산군의 통 

합배경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온양시는 1986년 시 승격으로 아산군과 분리되어 발전하 

여 왔으나 좁은 시세와 3차산업 중심의 불균형적인 산업구 

조로 인하여 스스로의 성장발전에 한계톨 보이고 있으 

며 .... (하략)(온양시， 제29회 정기회) 

이와 같은 논란속에서 통합명칭에 관한 결정권 

은， 충청남도 통합시 명칭조정위원회로 이관되게 

된다. 여기서 통합명칭은 아산으로 결정되며， 결정 

의 이유도 아산이 주장하는 역사적 정통성으로 발 

표되었다. 이에 대해 온양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전자둥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고， 지역내 많은 농공 나섰으나 이미 명칭이 정해진 뒤에 온양에서 할 

단지등이 들어서 있었으며， 향후 서해안 고속도로 

의 개통과 경부고속전철의 통과로 개발의 잠재력 

수 있는 일은 없었으며， 온양의 힘이 역부족임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명칭에 관한 갈둥 

이 높기 때문이었다. 또한 온양시의 관광수입 정체 은 상존해 있다. 온양은 온천관광으로 특화된 곳 

도 온양시의 입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며 온천관광에 따라 지역 경제의 부침이 일어나 

이러한 지역간 세력의 차이에 따른 통합의 입장 게 된다. 그러나 온양이라는 지명이 없어짐에 따 

차이는 이는 통합의 가/부를 묻는 주민 의견조사 라서 사람들에게 온양이라는 명칭이 잊혀지게 된 

에서도 나타났는데， 주민의견조사는 명칭이 결정 다는 것이다. 

되기 이전에 실시되었다. 조사에서 온양시의 절대 도로 표지판의 경우 온양온천을 찾아오는 사람 

다수가 통합에 찬성하였음에 반하여 아산은 그렇 들은 온양을 찾기 마련인데， 표지판은 아산으로 

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아산은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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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되기 때문에 온양과 아산이 통합되었다는 것 

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온양을 제대로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양시 의회는 도농통합시 

온양온천의 명칭을 살리기 위해 온양시 온천동을 

온양온천동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청원 

으로 1999년 초에 도로 표지판에 아산과 온양을 

병기하게 되었다 5) 또한 아산의 장소마케팅의 일 

환으로 추진되는 한 · 일 청소년영화제의 추진에 

있어서도 개최장소는 마땅히 아산이 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r아산시(온양)J 혹은 『아산시 온양」 

둥으로 표기하였다. 

구미시 역시 통합시의 명칭을 둘러싼 갈둥이 첨 

예하게 일어났던 지역이다. 갈둥은 주민의견조사 

를 거친 후 시군의회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시작되 

었다. 양 의회 모두 통합의 대의에는 찬성하였지 

만 통합시의 명칭은 각각 ‘구미시’ 와 ‘선산시’ 로 

주장하였다. 

구미시 의회의 경우 총 22명의 의원중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은 1명 밖에 없었으며， 선산군 의회 

는 전원 통합의 대의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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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명칭에 관한 문제가 선산 혹은 선주로 바뀐다 

고 했을 때 구미도 굳이 통합에 의의가 없다고 보고 있습 

니다.Ø(구미시의회 제34회 임시회) 

‘현재 시의원만도 구미시가 선산군보다 많은데 명침 짓 

는데는 똑같은 동수로 해야된다는 것은 이름을 뺏길 우려 

가 있다는 그런 불합리한 속에 과연 우리가 통합을 해야되 

겠느냐’(구미시 의회 제3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미시에서는 구미공 

단의 입주업체들이 상호 및 포장재 교체， 주소등 

록 변경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는 사실을 들어 구미시라는 명칭을 고수하도록 요 

구하였으며，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미가 선 

산보다 세(勢)가 큼에도 선산과 동둥한 입장에서 

명칭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 

다. 반면 선산군 의회에서는 시명칭에 관한 논의 

가 많지 않다. 선산군 의회에서 명칭에 관한 논의 

는 “구미는 신라 진평왕 때부터 우리 선산의 문화 

권이므로 역사성과 전통성을 고려하여 통합시의 

자치단체 명칭은 r선산시」로 명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의 정 

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반론들이 제기되었는데 우 도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선 행정구역 개편의 효과에 대한 문제점 둥이 제 이러한 통합시 명칭을 둘러싼 갈둥은 양 시군 

시되었다 6) 그러나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주민의 격렬한 반대운동을 촉발하였으며， 이에 

시 명칭의 문제와， 시와 군의 세력다툼에 관한 것 1994년 6월 l일 경상북도에서는 제1차 명칭조정위 

이었다. 구미시 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명칭에 

관한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들이 있었다. 

‘선산군에서는 구미 금오공대가 선산군으로 오지 아니하 

고， 명칭도 선산 · 선주 · 일선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통합활 

의의가 없다고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간간이 들려오는 

것을 저도 듣고 의원님 여러분들도 들은 줄로 알고 있습니 

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양 시군의 주장이 엇갈려 결 

렬되었으며， 1994년 6월 16일 제2차 명칭조정위원 

회가 열려 통합시의 명칭을 “구미시”로 결정하였 

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6월 17일 경상북도 의회에 

서는 통합시의 명칭을 ‘선산시”로 의결함으로써 

양 시군주민들의 갈둥과 반목은 격화되었다. 이에 

구미시와 선산군 각 지역에서 통합시 명칭에 대한 

5) 실제로 명칭이 없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아산시의 경우 온천욕을 하는 사람들이 온양을 찾기란 쉽지 않 
다. 온양과 아산이 통합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진 지명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통합 문경시 
의 경우 점촌시의 명칭이 없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지도에는 기존 점촌시도 ‘문경”으로 표시되어 있고， 문경읍 역시 
‘문경”으로 표시되어 있어. 한 시 내에 두 개의 ‘문경”이 생기게 되었다. 

6) 이러한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 내무부의 홍보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제기로 많은 학자들이나， 일반인들 
이 이미 의문을 품고 있었던 내용이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지역간의 균형개발，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지역이기 
주의와 관련된 혐오시설 재입지 문제，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 둥이다. 

-101 •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둥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2차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써 통합시의 

명칭은 구미시로 최종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도 명칭에 관한 갈둥은 지속되는데， 통합시의 명 

칭이 바뀌면서 여러 공공기관의 이름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 때마다 갈둥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 7) 

의 공무원만이 근무하고 있다8) 그러나 통합구미 

시와 같은 이원적인 공간구조를 지닌 곳에서는 군 

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의 통폐합도 기존의 

중심지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른 상 

권의 축소도 큰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는데， 과거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주변 식당의 경우 큰 

3. 시청 등 선호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인쇄업자들도 모두 문을 닫 

는 둥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다 9)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 · 군이 통합되면서 시청의 또한 통합구미시에서 통합 시청의 입지만큼 격 

입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시청이 입지하는 렬한 논쟁을 일으켰던 사안은 금오공대의 이전문 

곳이 통합시의 중심지가 되며， 시청 주위에 상권 제이다. 금오공대는 현재 구미시 신평동에 위치해 

이 형성되는 둥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있는데， 선산군민들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때문이다. 금오공대가 선산읍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였다. 

사례지역인 아산시와 구미시는 조금 다른 갈둥 그러나 금오공대 측에서 원활한 산학협동을 위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산시와 구미시의 공 서는 공단근처가 이전의 적지라는 의견을 피력하 

간구조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아산시의 경우 여， 현재 구미시 거의동에 새로운 캠퍼스 조성공 

기존 온양시가 아산군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아산 사가 한창이다. 

군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온양시 이외에는 고 지역신문에 금오공대의 이전 예정지가 구미시 

차의 중심기능을 하는 곳이 없었음에 반하여 구미 

시는 남쪽의 구미시와 북쪽의 선산읍이 서로 구분 

되는 공간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기존 구미시는 구미시의 남쪽 부분인 고아읍， 

장천면， 산동면， 해평면 일부를 그 배후지로 하고 

도시계획 구역 내로 정해졌다는 기사가 난 후， 의 

회에서는 이에 대한 군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있 

었다. 이후 금오공대 유치건의안을 의결하게 된다. 

그러나 금오공대가 기존 구미시역내로 이전하면서 

통합에 대한 상실감이 증폭되었다. 선산군측에서 

있었으며， 선산읍은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는 주민의견조사가 끝난 이후 명칭과 금오공대 이 

일부를 배후지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산군 군 전을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명칭 

청은 선산읍 소재지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행 이 구미시로 결정되고， 금오공대도 구미시 거의동 

정구역 개편으로 통합시 소재지가 구미로 바뀌면 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군민들의 시군통합에 대 

서 선산읍과 그 배후지의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 한 반대여론이 급증하였다. 

하고 나섰다. 아산의 경우 시청사의 입지를 둘러싼 갈둥은 처 

따라서 선산군청을 없애는 대신 선산출장소로 음부터 도/농간의 대립구조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 

격하해서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의 261명의 공무 었다. 온양시에 바로 접해있는 염치읍에 군청사가 

원의 대부분이 구미시로 전출되고， 현재 약 80명 위치해 있었고， 온양시 이외에는 통합아산시청을 

7) 예를 들어 통합 이후 구미문화원과， 선산문화원의 통합작업이 있었다. 그러나 선산측에서 “선산문화원” “선주문화원” 
둥의 이름을 고집한 반면， 구미시에서는 ‘구미문화원”으로 주장하여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다. 당시 선산군 측에서는 

통합시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공공기관의 이름이 “구미’로 시작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법률적 

해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8) 종천의 선산군청은 167~과 49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통합 이후 농정과 민원관련 과 8개 31개 계만 남게 되었다. 
9) 이재원(1997)은 인쇄업 이외에도， 관급공사의 경우 구미시 소재 기업들이 진출하는 둥 상권이 구미시에 점차로 편입되 

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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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할 만한 중심지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민 기피시설로 분류된다.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통합시의 명칭이 아산시로 결정이 나면서， 온양시 쓰레기 매립장 · 소각장， 변전소， 핵발전소， 군부대 

주민들은 온양시청이 신축되지 않으면， 기존 염치 둥 혐오시설이 농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수월해질 

읍의 아산군청이 통합시청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 것이라는 사실과 이로 인한 갈둥이 분출할 것이라 

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의구심 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예측했던 바이다. (이만 

은 “명칭과 시청 빼앗기의 통합”이라는 인식으로 형， 1995; 권선택， 1994) 

발전되어 청사 신축을 서두르게 되었다이 온양시 

는 1994년 11월 16일 『온양시 청사 신축계획에 따 

른 긴급 입찰 공고」를 하고 신청사 건설을 시작하 

게 된다. 그러나 아산군 의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서 시 · 군간의 반목을 빚었다. 그러 

나 아산시에서 기존 온양시 지역 외에 청사를 유 

치할 만한 곳이 현실적으로 없었으므로， 기존 군 

청을 테크노파크로 임대하고， 신축 온양시청을 통 

합시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4. 혐오시설의 이전에 관한 갈등 

혐오시설의 이전은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도 많 

은 논란이 있던 사항이었다. 도농통합적 행정구역 

개편이 도시와 농촌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다는 목적이 있었던 만큼 기존의 시가화 구역 내 

에 있던 여러 혐오시설이 교외로 원활히 이전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다(권용우 · 

지종덕， 1995). 사례지역에서 혐오시설의 이전에 관 

해 두가지의 갈둥이 확인되었다. 아산시에서는 예 

비군 훈련장의 이전에 관한 갈둥이， 구미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의 이전에 관한 갈둥이 발생하였다.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일대는 예비군훈련장의 

이전으로 인한 갈둥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의 예 

비군 훈련장은 구 온양시 용화동에 위치하고 있 

다. 훈련장등 군부대는 일반적으로 혐오시설 혹은 

즉 과거에는 같은 생활권이라도 시와 군으로 행 

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혐오시설을 이전하려고 

해도 군지역， 구체적으로는 군청에서 이전을 거부 

한다면 시 지역에서는 이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농통합으로 같은 행정단위로 묶여있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으로 이전하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처음 이전을 계획했 

던 곳은 송악면이었으나， 주위에 외암 민속마을이 

있는 관계로 송악면 계획을 철회하고 배방면 수철 

리로 이전을 계획하였다. 예비군훈련장의 입지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수철1，2리， 중1 ，2，3리 신흥리인 

데 배방변의 오지지역으로 남쪽과 서쪽이 비교적 

높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인구는 총 445세대 1357명인데， 이 곳 주민들은 예 

비군 훈련장이 입지한다는 소식이 일간지를 통해 

발표된 이후 주민청원， 시위동으로 갈등을 격렬하 

게 표출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을 둘러싼 갈둥은 

해소된 상태이다. 1996년 구미시는 구미권역의 쓰 

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을 건설하기로 결정 

하였다.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은 기존 구미시 시 

역 안에 있었는데， 기존의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여， 구미시 해평변 월곡리에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주 

민의 거센반발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반입 쓰레기가 줄고， 기존 쓰레 

10) 많은 의원들이 시청의 조기 건립을 촉구하게 되는데 K의원의 발언을 보면 
“사실 아산군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온양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 거의 포기단계에 있었고， 시청만큼은 현 
아산군청 청사를 사수할려고 내밀히 활동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명칭은 아산군으로 되었으니까 시청만큼은 중심지인 온양시 지역에 양보하지 않을 

까 하는 안일한 생각은 시 명칭은 당연히 온양시로 될 것이다라고 100% 믿고 있다가 아산시로 변경된 우를 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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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이 압축되어 당분간 쓰레기 반입에 문제가 없 

게 되자，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은 백지화 된 

상황이다.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휴대리， 세교리(이하 장 

상태이다. 그러나 구미의 인구증가가 지속적으로 재리 일대)에서 일어나는 갈둥은 행정구역개편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존 매립장에 한계가 있기 때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 장재리 일대는 1985년부 

문에 혐오시설의 이전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터 장재 · 휴대 · 세교리 천안시편입추진위원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둘러싼 갈등 

1995년의 행정구역 개편은 그 성격상 크게는 도 

농통합과，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으로 나궐 수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은 주민들이 실제의 

생활권에(실질구역 : de fact이에 행정구역(형식구 

하 추진위)가 결성되어 천안시로의 편입을 요구하 

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과 동시에 장재 

리 일대의 요구가 표면화되면서 아산시의 대웅도 

함께 격화되었다. 장재리 일대는 1995년 당시 제2 

차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군간 경계조정의 대상지 

역으로 아산시에서도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었 

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회와 시 · 군 

민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 

역 de jure) 를 일치시켜 달라는 요구이다. 실제 남 도지사는 이곳의 주민의견조사를 포기하게 되 

로 전국 읍 · 띤의 13.8%가 생활권의 불일치를 호 고， 장재리 일대의 주민들은 천안 편입 목전에서 

소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1997， 지방행정계충 자신들의 의도가 좌절당하자， 아산시에 대한 반감 

조정과 행정구역 개편방안， p,48J 까지 겹쳐 이후 격렬하게 반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행정구역 개편이 직접적인 요인 

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부터 생활권과 행정구 

역의 불일치의 조정을 요구한 많은 지역들이 있으 

며， 지방자치 이후 서로의 관할구역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한 지자체의 의도 때문에 많은 갈둥들 

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995년의 행정 

구역 개편으로 몇몇 지역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이 이루어지자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구는 

더욱 강력해 졌다. 즉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장재리 일대는 아산시의 가장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안시와 시 경계를 이루고 있다. 경부고 

속전철 역사가 들어서는 지역이며， 인근에 호서대 

학교 제2캠퍼스와 신규조성된 아파트 단지가 있 

다. 또한 이 지역과 인접해있는 천안시의 쌍용동 

은 이미 시가화가 되었다. 또한 온양천과 천안천 

이 흐르고 있어 하천을 경계로 경계설정을 한다면 

주민들의 주장대로 장재리 일대의 상당부분이 천 

안으로 편입되게 된다. 더구나 아산시와 예산군 

기존의 관할구역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으로 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1994년 12월 경계조정에 

촉발되거나， 격화된 것이다 11) 합의한 바가 있어 주민들을 더욱 자극하였다 12) 현 

사례지역에서도 이러한 관할구역 개편으로 인한 재도 장재리 일대는 천안시로의 편입을 요구하며 

갈둥이 나타나고 있는데， 양상은 다르다. 아산시의 

경우 배방면 일대의 주민들이 인접 천안시로의 편 

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는 반 

대의 상황이 나타나는데， 인근의 칠곡군과 김천시 

일부 주민들이 구미시로의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칠곡군 석전면의 중리， 성곡리는 구미시의 시가 

화가 진행되면서 아파트둥 주택단지의 건설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는 모 아파트 단지는 

단지중 2개동은 칠곡군， 1개동은 구미시， 그리고 

11) 실제로 아래에서 제시될 아산시 배방면 일대의 경우 천안시로의 편입을 요구한 것은 1985년 r친안시 면입추진위원 

회」가 구성된 이후이지만 편입요구가 격화되어 아산시에서 대웅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r천안시 편입반대 추진 

위원회」가 결성된 이후이다. 
12) 1994년 12월 22일자로 충남 예산군 선암면 신종리 일대를 아산시에 편입하였다.(대통령령 제 14，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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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은 출입구에 따라서 구미시와 칠곡군으로 나 들 간의 갈둥은 각종 단체들간의 통합에서 나타났 

뉘고 있다. 이에 대한 주민의 민원은 계속되지만 다. 관변단체나， 체육관련 협회， 직능단체들은 그 

칠곡군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아， 이곳 주민들은 목적은 상이하나 상당수가 지역유지들의 세력기반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북삼면 일대 이 되기도 한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한 시에는 하 

는 구미전자 공단에 일부 지역이 걸쳐있는 상황이 나의 단체만 존재할 수 있게 되자， 각 통합시에서 

다. 따라서 입주한 기업들이 다른 행정구역에 속 는 각종 단체들의 통합작업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하게 됨으로써， 상호간에 시외전화를 쓸 뿐 아니 유관기관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별 무리없이 통합 

라， 행정적인 관리체계에 혼선을 빚기도 한다. 또 되지만， 지원단체， 민간단체들은 통합에 진통을 겪 

주민들은 재정상황이 녁넉한 구미시로 편입되기를 었다. 대표자 선출， 이사회 구성둥에서 시/군간의 

원하고 있다 3) 또한 금릉군 아포면 대성리 일대는 알력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일례로 아산시의 경우 

생활권 학군이 구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의 경우 통합에 진전을 보지 

과 행정구역을 일치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못하고 있었는데， 당시 아산군 새마을지도자 협의 

이상에서 보듯이 구미시와 아산시 모두 행정구 회장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온양시에 협의회장 자 

역 조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리를 양보자나 아산군측 협의회원들이 집단적으로 

모두 행정구역 경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좀더 큰 반발하였다. 

도시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 구미의 경우 상황이 약간 다른데， 이는 통합 구 

다. 이러한 이유는 심리적으로 소도시보다는 중규 미시의 중심도시인 구미의 세력이 월둥하기 때문 

모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이다. 따라서 구미와 선산의 경우 유관단체가 통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가의 차이동 경 합하는 경우 이사회의 선임에서 인구비례를 적용 

제적인 이유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시 · 군의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구미시 출신 임원 

행정구역이 광역화되지 못하는데서 생기는 문제 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산 

로，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군의 일부 단체는 독자적 설립둥기를 내는 둥 통 

합의 갈둥은 계속되었다 15) 

6. 세력권 다툼， 자원배분을 둘러싼 갈등 지방의회의 갈둥도 이와 비슷한 경우인데， 지방 

의회의 경우 지역에 기반한 정치세력이라고 볼 수 

일종의 지역통합인 도농통합은 구역의 통합과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는 통합의 과정부터 많은 

함께 그 속에 속해있는 주민간의 통합이 이루어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지 

을 때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 방의회의 의견이 통합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 그러나 시/군으로 분리되어있던 행정구역의 아니었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지방의회의 의견을 

속성상， 각 지역은 서로의 영역성을 지니며 이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 

기반으로한 세력을 확보하게 된다. 행정구역 개편 역의 여론을 조성하고， 이끌어나가는 주체라는 점 

에 따라서 세력권다툼， 자원배분이 중요한 갈둥으 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적지 않다고 하겠다. 

로 부각되었다. 통합 아산시의 경우 아산군 의회는 통합과정 초 

그 중 세력권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 유지 기부터 성명서， 의견서둥의 의견피력을 적극적으 

13) 최근에 전화통화권을 통일하였으나， 여전히 경계조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4) 1978년 구미읍과 칠곡군 인동면을 통합하여 구미시가 발족되었고， 1983년 칠곡군 북삼면 오태동을 구미시에 편입하 

였다. 

15) 일례로 체육회중 4월 중순에 가서야 정구회가 처음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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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 나갔으며 이는 온양시와는 대조적인 현상이 

었다. 통합 이후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되었는데， 

온양시의 경우 6개 동에서 6명의 의원이 선출됨에 

반하여， 아산군에서는 11개 읍 · 면에서 11명의 의 

원이 선출되었다. 따라서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아산군 출신 의원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 

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의장 선출과정에 있었 

다. 시 · 군간의 알력 때문에 아산시 의회에서는 

의회일정을 전반 후반으로 나누어 각각 1명씩 의 

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는데， 전반기에는 군 출신， 

후반기에는 시 출신 의원이 의장직을 맡기로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러나 투표 때마다 아산군 

출신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그때마다 시출신 의 

원들의 로비가 행해지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구미시 출신 의원 19명 선산군 

출신 의원 8명으로 의회가 구성되었다. 유관단체 

의 통합과 마찬가지로 선산군 의회 의원들은 지역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합 이후 의장단에서 선산군 출신의원이 선출된 

것은 제 2대 의회의 부의장 밖에 없었다. 이는 단 

순한 의원들간의 힘겨루기를 넘어서 지역 엘리트 

들의 세력의 재편으로 볼 수 있다.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지역유지로， 나름대로의 세력과 권력을 가 

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엘리트 

들은 지역사회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한다.삐 

행정구역 개편도 이러한 지방엘리트들의 세력 재 

편을 촉진하게 된다. 사례지역인 구미시 선산군 

지역 의회의원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래살았고， 

따라서 안면이 넓은 지역인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 

음에 반하여， 구미시 지역은 다양한 직업적 배경 

을 지년 의원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선 

산군 지역에서는 이장， 농촌지도소， 지역 공무원， 

유지들이 의회로 진출함에 반하여， 구미시 지역에 

서는 기업 7}， 의사 · 약사· 한의사· 건축사 둥 전 

문직， 한국노총계열의 노조， 상업 종사자 둥 다양 

한 분야에서 의회에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재력 

(財力)이나， 전문성에서 구미시 출신 의원들이 비 

교적 우위에 있다 17) 

이러한 지역의 여론주도세력들의 갈둥과 함께 

재원배분에 관한 갈둥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둥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과 갈둥이 양 사례지역에서 동 

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시금고를 유치하게 되면 

매년 상당수의 예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금 

융기관과 특정 금융기관을 지지하는 세력간의 갈 

둥이 발생하였다. 

W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등의 유형분석 

1. 유형분석의 의미와 체계 

유형분석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 

를 통해서 이후의 유사한 현상을 분석하는데 개념 

적 틀을 제공해준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 

둥을 유형분석하는 본 논문의 목적도 마찬가지인 

데， 갈둥을 유형분석 함으로써 현상을 단순화하여 

이해하고， 이를 통해 개념적 분석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갈둥을 유형구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 

다.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갈둥의 주체， 갈동 

의 원인， 갈둥의 성격 갈둥의 진행단계둥이 있으 

며， 지리학이나 지역개발의 분야에서는 갈등의 주 

체， 갈둥사안의 특성， 갈동의 진행단계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를 기준으로한 

분류는 하나의 사안에는 적합한 분류기준이 되지 

16) 박은경(1984)는 안동지역사회를 사례로한 실증연구에서 대한민국 건국초기， 전후 부흥기， 산업화 변동에 따라서 지역 

사회 엘리트의 세력재편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17) 실제로 선산군 출신 의원들이 의장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관계자(직위를 밝힐 수 없다는 면담자의 요 
구)는 의회를 진행하고，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하는둥 여러 가지 의회의 업무상， 시출신 의원들이 좀 더 세련되기 때문 

에 아무도 군출신 의원의 의장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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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등과 같은 여러 가 

지의 변수들이 개입하는 사안을 분석하기에는 부 

족하다. 또한 갈둥의 원인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는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행정구역 개편이라 

는 공간정책과의 관련성， 공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다. 이는 위의 주체와 원인이라는 분류 

기준보다 한단계 하위의 개념이며， 이를 통해서 주 

체와 원인을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행정구역 개편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행정구역 개편이 갈둥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됨 

은 분명하지만， 갈둥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행정구 

역 개편이 항상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 행정구역 개편 실행과정의 갈둥 

행정구역 개편의 과정에서 법적 · 행정적으로 수 

행되어야 하는 정책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둥이 

“행정구역 개편 실행과정에서의 갈둥”이다. 행정 

구역이 개편되면서 시의 명칭 확정， 통합시청사의 

확보， 통합시금고의 지정， 지방의회의 통합， 법제의 

정비 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었다. 

이러한 갈둥 중 사례지역에서 확인한 갈동은 시의 

명칭을 둘러싼 갈둥， 통합 시청사 업지를 둘러싼 

갈둥， 통합 시금고 선정을 둘러싼 갈둥이다. 위와 

같은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의 갈등의 특정은 의 

사결정 과정에서의 갈둥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갈등에 지역의 각 

주체들과 세력관계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복잡한 

갈둥 양상을 조성하게 되고， 이는 최종적으로 정 

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지방의 의 

사결정 과정은 지방정치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 

서의 지방정치는 지방의회와 같은 공식적인 정치 

의 장과 함께， 지역민의 의사표현， 시위， 청원 둥과 

같은 비공식적인 정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의 명칭을 둘러싼 논의에서 온양시와 아산시 

의 갈동은 아산군이 온양시에 대해 가지는 지역개 

발 전망에서의 잇점으로 인하여 아산시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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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철되었으며， 구미시와 선산군의 경우 구미시의 

월둥한 경제력으로 명칭이 구미시로 결정되었다. 

시청사 위치의 결정에 있어서도 입지적 최선이 

선택되기 보다는 각 입지를 주장하는 세력에 의해 

입지가 변동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구미 

의 경우 시청의 입지를 둘러싼 갈둥에서 선산군 

측의 공격적인 의사표출로 인한 갈동무마 과정에 

서 선산군청을 출장소로 격하시키는 형태로라도 

청사를 유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선산군과 구미 

시의 통합에서 없어질 선산군청이 선산출장소의 

형태로 유지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행정구역 개 

편과정의 갈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행정구역 개편 실행과정의 갈등 

@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갈둥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갈둥은 행정구역 개편이 

갈둥의 전제조건을 만들어 냄으로써 일어나는 갈 

등이다. 위의 행정구역 개편 실행과정의 갈둥은 행 

정구역 개편 모든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임에 반하여， 개편 이후의 갈등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른 발생 양태를 보인다 18) 사례지역 

에서는 아산시와 구미시에서 나타난 혐오시설의 

농촌지역으로의 이전과 관련된 갈둥， 행정구역 재 

조정을 둘러싼 갈둥， 지역유지들의 세력다툼이 있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둥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둥은 지역 내에 상 

존(常存)해 있던 갈둥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 

정구역 개편이 이러한 갈둥의 촉매역할을 하였으 

며 동시에 이러한 갈둥을 증폭시켰다. 혐오시설의 

이전의 경우 중심도시내에 입지해있던 각종 혐오 

시설들을 배후지 농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노 

력은 계속되었으나， 행정구역이 다름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유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 

편 이후 같은 행정단위로 묶이게 되면서 농촌배후 

지로의 혐오시설의 재입지 경향이 가속화 되었다. 

선호시설의 유치를 둘러싼 갈둥도 마찬가지인데， 

선호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의 노력은 항상 있 

는 일이며， 또한 지역개발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향후 지역 개발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선호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때로는 갈둥으로 비화되기도 한 것이다. 

또한 행정구역 재조정의 문제도， 생활권과 행정 

구역의 일치 요구가 번번히 묵살되었지만 다른 지 

역의 편입 · 조정을 목격하고 나서 자치단체간 경 

계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 

다. 즉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행정구역의 조정 

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그동안 억눌려있던 행정구 

역 조정요구가 분출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유지들간의 세력다툼이나 지방의회의 갈둥 

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도 빈번하게 있어왔던 사 

항이지만， 한 지붕아래 통합되면서 그 충돌이 격 

렬하게 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둥은 잠재되 

어있던 갈동 요소들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공간 

정책이 자극으로 기능하면서 표출되는 것으로 파 

악된다. 즉 잠재적 갈등(latent ∞nflict) 이 명시적 

갈등(m때ifest conflict)으로 전화되는 것이다. 행정 

따라 분류하자면， 행정구역 개편의 법적 · 행정적 

절차 속에서 의사결정을 둘러싼 힘겨루기인 “행정 

구역 개편 실행과정의 갈등”과 행정구역 개편이 

갈둥의 자극요인으로 기능하여 발생하는 “행정구 

역 개편이후의 갈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의 징재직 링등 

• 혐오시설의 재입지 • 선호시설의 유치 

• 행정구역 재조정 • 지방의회의 갈동 

• 지역 유지들의 세력다룸 

자극요인 

지방자치채의실시 

명빽한길등대상 출현 

명빽힌길등사안 흩현 

그림 4.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갈등 

2) 공간적 특성에 따른 분류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공간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구역의 지정과 그 변화는 

다분히 공간적인 것이며，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으 

로 지역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면 

행정구역 개편은 공간정책이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둥도 갈동의 종류에 따라 독특한 

공간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에서는 입지성과 영역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도 갈등의 

한 원인이 되는， 지역의식에 기반한 영역성을 중 

요한 분류로 제시한다. 이는 물리적이며 계량적으 

로 접근이 가능한 입지성과 함께 갈둥을 설명하는 

요인이다. 

구역 개편이후의 갈동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 입지적 갈등(loca디on려 conflict) 

와 같다. 입지적 갈등은 시청이나， 혐오시설둥의 특정 시 

즉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공간정책과의 연관성에 설의 입지， 재입지， 유출， 유치등과 관련된 갈둥이 

18) 물론 행정구역개편 실행 과정의 갈둥도 시와 군의 명칭이 같거나， 시가 군의 유일한 중심지일 경우， 명칭이나， 시청 

입지와 같은 갈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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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례지역에서는 시청사 이전을 둘러싼 선산융 

과 그 세력권， 구미시와 그 세력권간의 갈둥， 아산 

시 배방면 수철리의 예비군 훈련장의 입지를 둘러 

싼 갈둥， 구미시 해평면의 쓰레기 매립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 금오공대의 유치를 둘러싼 선산읍과， 

구미시의 갈둥들이 확인되었다. 

입지적 갈둥은 기본적으로 비용과 편익의 공간 

적 불일치19)때문에 발생한다. 입지적 갈둥은 흔히 

지역이기주의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김재형 (1997) 

은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으로 경제적 외부효과 

에 따른 전체적 비용과 국지적 비용의 차이， 그리 

고 전체적 면익과 국지적 편익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많은 시설들의 입지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 중에는 법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도 있고， 행정의 효율성， 주민편익둥을 고 

려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있다. 

사례지역에서 나타난 입지적 갈동은 크게는 긍 

정적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시설과 부정적 외부효 

과를 발생하는 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청사 

나， 선호시설들이 고용창출효과， 상권 확대， 지가상 

승둥의 이로운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쓰레기 매립장， 예비군 훈련장의 경우는 지가하락， 

토지이용제한 둥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한 

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효과에 의한 갈둥의 공간 

적 범역은 상이한데 시청사나，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둥은 그 범역이 좁고， 갈둥의 분출이 격 

렬한데 반해， 선호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동은 

갈둥의 범역이 넓고， 갈둥이 전자에 비해 격렬하 

지 않다. 그 이유는 긍정적 외부효과에 의한 사회 

적 편익의 지역집중은 부정적 외부효과에 의한 사 

회적 집중보다 일반적으로 국지적 성향이 약하기 

때문이다(김재형， 1997). 또한 갈둥의 범역이 넓을 

수록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aJ) 이 

地理學論難 第35號 (2000. 2) , 95-114. 

는 Schmidt 와 Kochan의 갈둥 잠재력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Schmidt 둥은 갈둥 잠재력은 요 

구되는 자원이 공유되는 정도， 상호의존성의 정도， 

지각되는 목표불일치성의 정도에 의존하다고 설명 

하며 이를 3차원 공간모델로 표현하였다. 입지적 

갈둥의 갈둥행동의 잠재력을 살펴보면， 각 갈둥의 

목표불일치성과 상호의존성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활동의 공유자원에 있어서 혐오시설 

을 둘러싼 갈둥과， 시청과 선호시설을 둘러싼 갈 

둥은 차이가 난다. 공유자원은 동원화 자원 혹은 

지역적 자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공유차원에서 

혐오시설과 관련된 갈둥은 매우 좁은 지리적 영역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갈둥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 

는 것은 인지하며 따라서 높은 이해정도와 참여의 

지를 보이게 된다. 반면， 선호시설을 둘러싼 갈둥 

은 넓은 지리적 영역을 포팔한다. 사례지역에서 

아산시 배방면의 예비군 훈련장 입지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인근의 수철리， 중리， 신홍리에 국한되지 

그림 5. 입지적 갈등의 모식도 

19) 비용과 편익의 공간적 불일치란， 어떤 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이로 인한 이익과 피해가 공간적으로 동일하지 않는 현 
상을 말하는데， 일례로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이의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는 좁은 지역에 국한됨에 비하여， 이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산된다. 

20) 무임승차의 문제란 갈둥의 대상자들이 많은 경우 자신은 갈둥상황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갈둥으로 얻어지는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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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통합구미시의 시청사 입지를 둘러싼 갈둥은 단의 햄버쉽과 정체성의 초점 (focus) 과 상징물 

구미시와 선산읍 전체를 그 공간적 범역으로 하고 

있다. 금오공대의 이전과 관련한 갈둥도 마찬가지 

인데， 이렇게 넓은 공간범역에서는 갈동 사안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갈둥사안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적어진 

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입지적 갈둥 

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6. 영역적 갈등의 모식도 

(symbol) 이 된다고 하였다21} 행정구역 개편 역시 

공간계획이기 때문에 입지적 요소와 영역적 요소 

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행정구역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강력한 공동체의식에 기 

반을 둔 역사적 산물이다(최창호， 1980: 27). 따라 

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영역성이 유달리 강하다. 

더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 개편에서 

는 중심도시와 배후지의 공간적 통합인 도농통합 

이 주 분석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성은 특 

히 중요하다까) 

사례지역에서도 이러한 영역적인 갈둥은 매우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시명칭을 둘러싼 갈동 

은 아산시와 구미시에서 모두 나타났다. 시명칭은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명명하는 것이며， 이는 

영역성의 상정 (symbol)이 된다. 따라서 시명칭에 

대한 각 시/군의 주장은 경제적인 이득뿐 아니라， 

지방의 자존심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아산시의 경 

우 온양이 아산에서 분리되었다는 점， 아산이 온 

양보다 더 오래 사용된 지명이라는 점 둥이 이유 

가 되어 온양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더 높다는 

온양측의 주장이 있음에도 시명칭은 아산시로 결 

정되었다. 

@ 영역적 갈둥(territoria1 conf1ict) 즉 아산시에서는 지역적 자존심을 세우려는 군 

인간에게 영역성이란 개인 혹은 집단이 명확하 지역의 노력이 시지역의 경제적 실익을 얻고자하 

게 경계를 내린 영역( territory ) --주민 혹은 그 경 는 의도를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구미시 

계를 정의한 사람들에 의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의 경우는 양상이 다른데， 선산군에서는 선산이 

배타적으로 되고， 배타적으로 생각되는-에 대한 역사적 전통이 있는 곳이며， 구미시는 과거 구미 

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력을 정립하려는 시 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장둥으로 선산군에서 

도이다. 또한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문화적 맥락 

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 있 

으며， 사회적 차원에서의 영역성은 사회적 상호작 

용(socia1 interaction)을 조절하는 수단이 되며， 집 

분리된 일종의 “작은집”이라는 주장을 전개하였 

고， 구미시 측에서는 구미시가 비록 역사적으로는 

“작은집”이나 경제적으로 “큰집”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음을 주장하였다꺼) 

21) R. J. Johnston, Derek Gregory and David M. Srnith, 1986, Hurnan G∞graphy， Blackwell Reference, pp. 482-483. 
22) 한국 사회에서 고향을 물어보면 대부분 ‘ 00시 혹은 。 o 군 출신입니다”라는 식으로 시/군 단위로 대답한다. 

23) 옛부터 선산주민들은 “조선의 인재의 반은 영남에서 나오며， 영남 인재의 반은 선산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자랑으로 

여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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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명칭이라는 영역의 상징의 결정에서 

경제적인 실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시명칭이 결 

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통합시의 

명칭이 군이름을 따른 경우는 대천시， 보령군(보 

령시) 온양시， 아산군(아산시) 이리시， 익산군(익 

산시)점촌시， 문경군(문경시) 충무시， 통영군(통영 

시) 삼천포시， 사천군(사천시)， 장승포시， 거제군 

(거제시)의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통합시 

는 중심도시의 중심성이 매우 낮은 도시들로 나타 

나고 있다.찌) 

행정구역 재조정을 둘러싼 갈둥 역시 영역적인 

갈둥이라 볼 수 있다. 한 지역이 일정한 행정구역 

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 

닌다. 행정서비스， 대중교통요금， 학군， 지역에 대 

한 소속감과 애착 둥이 모두 달라지게 되는 것이 

다. 따라서 행정구역 재조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지역공동체를 현재와는 다른 

상위의 지역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러 

地理學論難 第35號 (2000. 2) , 95-114. 

규모의 지역들은 학군， 생활권， 지가상승을 기대하 

고 있다. 즉 경제적인 실익을 기대하는 행위들인 

데 해당 지자체들의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즉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즉 경제적 편익 

을 제공하는 지자체(천안시， 구미시)에서는 편입 

을 요구하거나， 주민을 회유하는 동의 활동을 벌 

이고 있으나， 외부성을 향유하고자 하는 지자체 

(아산시， 칠곡군， 금릉군)동은 세수기반과 시/군세 

(市那勢)를 유지하기 위하여 편입을 극구 반대하 

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역유지들의 세력다툼은 영역성의 의미를 좁 

게 해석한다면 영역성의 본래 의미와 가장 부합되 

는 갈둥이다. 영역성이 자신이 속한 일정 공간 범 

역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욕구에서 시작된 

다고 하였을 때 지역유지들은 자신의 지역공동체 

에서 나름대로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었다. 이들 지역유지들의 웅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지역주민의 태도와 지역의식에 지 

한 행정구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빈번하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26) 또한 한국의 지방 

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행정구역은 매우 더디게 자치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대부분 지역유지라는 

변화하는 반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산업화로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의회의 통합에 따른 마찰도 

인해서 공간구조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25) 지역유지들간의 세력다툼으로 바라보아도 무방할 

이 때문에 생활권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며 새로이 것이다. 

구역을 설정해 달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Cox & ]ohnston(1982) 둥이 서구사회의 입지갈동 

그러나 생활권에 따라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 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세력권정치 (politics of 

은 공간적 관점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일이나， 실 turf) 가 자신의 근린생활권의 쾌적성(때.enity) , 좋 

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지방자치제의 실 은 이미지， 주택가치의 고양동을 지키기 위해 갈등 

시로 세수의 확보와， 향후의 개발을 위한 비축토 하는 주민들을 상정했다면， 한국에서의 일종의 세 

지의 확보둥의 이유로 지자체간에 경계조정이 원 력권 정치인 영역적 갈둥은 자신의 세력범위가 외 

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의 세력자에게 침범당하는 것을 막기위한 옴직 

양 사례지역에서 경계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소 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많은 관변단체와， 정 

24) 익산시의 경우 이리시에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명칭을 양보하였다. 
25) 임석회 (1995 ; 15)는 행정구역은 오랜 세월 지역생활의 울타리가 되었을 때 주민들의 지역적 귀속감의 기반이 됨으 

로써 변화에 대하여 경직성을 가지게 되므로 생활양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서 행정구역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하 
더라도 변화에는 보수적 성향을 갖는다고 하였다. 

26) 유우익(1985)둥은 울산시를 사례지역으로 지역의식을 분석한 논문에서 지도충은 지역주민을 지도하면서 지역사회를 

이꿀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향하는 의식과 행위의 표상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 
서 그들의 의식과 행위가 지역사회발전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지도층의 
개념이 지역유지의 개념과 상당부분 중첩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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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원단체， 직능단체둥이 행정구역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의 갈동은 유달리 심각하 

였다. 행정구역 개편은 서로의 세력권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통합된 세력권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사례지역에서도 이러한 갈둥들이 나타나고 있는 

데， 아산시에서는 기존의 아산군과 온양시가 주도 

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주도권을 나누어 

갖고 있음에 반하여， 구미시에서는 선산군의 유지 

들이 주도권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산시에서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잡음은 있지만 시/군 출신이 번갈 

아가면서 의장을 맡지만， 구미시에서는 선산군 출 

신의원은 의장단에도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낀) 위에서 나타난 영역적 갈둥을 그 

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의 그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둥을 공간적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비용 

과 편익의 공간적 불일치로 나타나는 ‘입지적 갈 

둥 지역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과 방어기제로 나 

타나는 “영역적 갈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둥을 

공간정책과의 관련성에 따라， 또한 공간적 특성에 

따라 표로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1) 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개념화한 것이 아래의 〈그림 7)이다. 

표 1.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등 유형분류표 

1!「1궁←←ι←、←잊 평、← 잉영 ; ，지역→Z의석←어정\← 원←연꿇→←성---「]굉될 퍼 • 

앵정구역 개편이후의 

실행과정의 집툴 길톨 

뺑정구역 개연애서 법적. 행정구쩍 개펀으료 인 1 

쩨도적으로 이후어져야 하 히여 장찌되어 있던 같 

는 연화톨 훌러싼 강륭 틀이 훈훌됨 

시청사 이전 
혐오시실의 이전 

선호시실의 유치 

쩡정구역 찌조정 

시명칭 지역유지톨의 새역다톨 

지방의회의 걸톨 

갈등의 결과 
의도히지 않은 

일피 토흩 / 

「펴효굴듭둔갱 

백j 

그림 7.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갈등의 종합도 

W 요약및결론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행정구역 개편을 공간정 

책으로 정의한 후， 그러한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 

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연구하였다. 행정구역과 

행정구역 개편의 속성， 그리고 한국의 행정구역 

개편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갈 

둥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갈둥의 진행과정을 살펴 

보기 위하여， 구미시와 아산시를 사례지역으로 삼 

아 심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1994년에 시작되어 1995년에 l차로 통합시를 출 

범시킨 한국의 행정구역 개편은 규모의 경제 달 

성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행 · 재정 능력 향상， 생활 

권을 중심으로한 경계조정으로 주민불편 완화， 광 

역행정의 수행 동을 그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전국의 통합 대상 시 · 군을 정하고， 주민의 

견조사와 시군의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통합에 찬 

성하는 시 · 군을 통합하였다. 또한 타 시 · 군으로 

편입을 원하는 지역의 편입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시명 

칭의 변화， 시청입지 변동， 혐오 · 선호시설의 재입 

27) 문경군과 점촌시 의회의 통합과정에서도 의장단 선출을 투표로 실시， 의원수가 많은 문경군의회 의원들이 부의장 상 
임위원장(3명)을 모두 차지해 점촌시 출신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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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둥이 있었고， 이를 자신의 지역에 유리하게 이 으로 설명하였다. 이로써 향후 행정구역 개편이나， 

끌기 위해 시 · 군 주민간， 의회의원간의 경쟁이 지역의 통합으로 생겨나는 지역쟁점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이러한 활동이 격화되어 갈둥들이 발생하 있으며， 어떠한 요인이 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였다. 미치는 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지역 

이러한 갈둥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공간정책과 의 지역성이나 역사적 상황과 정책이 결합될 때 

의 관련성에서 나누어 보자면， 행정구역 개편 실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나마 예상할 

행과정의 갈둥과 실행 이후의 갈둥이 있다. 전자 수 있을 것이다. 

는 행정구역 개편시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시 

명칭의 결정， 통합시청사 위치의 결정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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